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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News Release 보도자료

이마트, 3분기 영업이익 1,514억…전년比 35.5%↑(연결)
-본업경쟁력 강화 전략 주효, 상반기에 이어 3분기도 실적 개선 지속-

	□ 3개 분기 연속 실적 개선세 지속…3Q 누계 연결 영업익 3,324억, 전년 대비167.6%↑
□ 추석시점 차이 등 일시적 영향에도 불구… 3분기 별도 영업이익 1,135억 원 기록
□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도 가격·상품·공간 전방위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로 실적 선방… 트레이더스 ‘실적 고공행진’, 사상 첫 분기 총매출 1조 원 돌파
□ 신세계프라퍼티·조선호텔앤리조트·신세계L&B 등 주요 자회사도 견조한 수익 개선 흐름 이어가


이마트가 올해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지속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는 11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3분기 순매출이 7조 4,008억 원(전년비 -1.4%)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97억 원(+35.5%) 증가한 1,514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3개 분기 누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1,242억 원 대비 167.6% 늘어난 3,324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별도 기준으로는 올해 3분기 총매출 4조 5,939억 원(-1.7%), 영업이익 1,135억 원(-7.6%)을 기록했다. 이는 추석 시점 차이 등의 일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수익성 강화 기조가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가격-상품-공간 전방위 혁신'이 이끈 본업 경쟁력 강화... 실적 선방으로 이어져

이마트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 개선과 가격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상시 최저가 정책과 고객 중심의 공간 리뉴얼 전략 이 시너지를 내며 고객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대형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와 주요 생필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운영하는 ‘가격파격 선언’을 통해 업계 전반의 가격 혁신을 주도했다. 

또 해외 직소싱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과 가격 우위를 동시에 확보하며 ‘상품 혁신’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문을 연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해외 신상품 90여 종을 포함한 230여 종의 글로벌 상품을 선보였다.

이에 더해 ‘스타필드 마켓’을 중심으로 공간 혁신 리뉴얼을 추진하며 고객 방문 확대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스타필드 마켓 리뉴얼 이후 9월 말까지 일산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66%, 고객 수가 110% 증가했으며, 동탄점과 경산점 역시 
각각 18%, 21% 매출 신장하며 리뉴얼 효과를 명확히 입증했다.
※ 스타필드 마켓 리뉴얼 오픈일자 : 일산점(6/26), 동탄점(7/31), 경산점(8/21)

■ 트레이더스, 사상 첫 분기 총매출 1조 돌파…핵심 성장축으로 실적 ‘고공행진’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3분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2억 원(+3.6%) 증가한 1조 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1.6% 늘어난 395억 원을 달성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올해 3개 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127억 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개점한 마곡점(2월)과 구월점(9월)이 모두 첫 달부터 흑자를 기록하며 신규 출점의 성공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외형 성장과 함께 트레이더스의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고물가 속에서도 대용량·가성비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글로벌 소싱 역량을 결합한 PB 브랜드 ‘T스탠다드(T STANDARD)’를 앞세운 전략이 핵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트레이더스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T스탠다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자회사들도 연결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고객이 꾸준히 찾는 스타필드 중심의 영업호조와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투숙률 상승과 객단가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신세계L&B도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마트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본업 경쟁력이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가격·상품·공간의 세 축을 중심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고, 본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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